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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0호 신품종은 배추 ‘청복’
- 국립종자원, 1만 번째 신품종을 등록한 육성가에 품종보호등록증 수여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3월 28일(목)에 1만 번째 등록 신품종 육성자인 

우리종묘(주)를 방문하여 제10,000호 품종보호등록증을 직접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종묘(주)(대표 김완규)는 2004년 설립 이후 이번 ‘청복’까지 

총 14개의 신품종 배추를 육성․등록한 민간 종자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복숭아 ‘유명’ 품종이 제1호 신품종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2008년 전자출원시스템 도입, 2012년 품종보호 대상 전 작물 

확대 등 제도 발전을 거쳐 우리나라는 신품종 출원과 등록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드는 품종보호 선두권 국가로 성장하였다.

  * 연간 품종등록 상위 10국가(‘22년, UPOV 발표) :　①중국, ②유럽연합, ③미국, ④

우크라이나, ⑤네덜란드, ⑥러시아, ⑦일본, ⑧한국, ⑨영국, ⑩아르헨티나

  국립종자원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제10,000호 신품종 등록을 맞아 그동안 

우수품종 개발, 우량종자의 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육성가 및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국립종자원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보급종 공급, 품종보호제도 운영, 산업 지원, 

종자 연구·교육 등 종자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인 종자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품종보호 출원·등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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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품종보호 출원․등록 통계

붙임2 신품종 배추‘청복’특징

○ (육성목표) 봄·여름 재배용으로 뿌리혹병 내병성의 고품질 품종육성

○ (사진)

구 분
합 계

(‘98~’23)

연도별 출원·등록 품종수

'98~'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출원 13,240 10,276 645 672 571 505 571 
등록 9,865 7,450 489 433 427 464 602 

식량작물
출원 1,658 1,313 53 66 91 66 69 
등록 1,343 1,090 53 45 38 51 66 

채소류
출원 3,288 2,340 230 248 214 125 131 
등록 2,327 1,479 169 157 135 161 226 

과수류
출원 973 690 85 53 49 40 56 
등록 608 403 30 26 50 39 60 

화훼류
출원 6,492 5,284 242 265 180 245 276 
등록 4,972 4,008 210 181 169 178 226 

특용작물
출원 458 370 20 20 17 9 22 
등록 343 275 15 12 13 23 5 

사료작물
출원 108 77 5 9 6 4 7 
등록 77 50 1 3 8 3 12 

버섯류
출원 263 202 10 11 14 16 10 
등록 195 145 11 9 14 9 7 


